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엑소좀 활용해 돼지 난자 품질 높이는 기술 개발
- 돼지 난포액에서 얻은 엑소좀 활용해 몸 밖에서 키우는 난자 성숙 도와

 
- 엑소좀 추가 시 난자 성숙률 약 10%포인트, 수정 후 발달률 약 

13%포인트 높아져

- 우수한 돼지 수정란 생산과 이식 연구에 활용 가능성 확인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돼지 난포액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활용해 몸 

밖에서 배양하는 돼지 난자의 성숙률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 돼지 난자는 난소 안에서 난자를 둘러싼 액체인 ‘난포액’으로부터 영양분과 

신호를 받으며 성숙한다. 그러나 몸 밖에서 난자를 성숙시킬 때는 이러한 

환경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워, 수정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난자를 얻는 

데 한계가 있었다.

 연구진은 난포액에 있는 엑소좀에 주목해 난포액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

배양액에 추가했을 때 난자의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.

 엑소좀은 세포가 내보내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물질로, 단백질 등을 담아 

다른 세포에 전달한다. 

 연구진은 난포액이 10% 들어 있는 배양액을 사용하고, 여기에 엑소좀을 

추가한 경우와 추가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실험했다. 

 약 42∼44시간 배양한 결과, 난자 성숙률은 엑소좀을 추가하지 않았을 

때 73.39%에서 추가했을 때 83.06%로 높아졌다. 난자 성숙률은 배양을 

시작한 미성숙 난자 가운데 수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한 난자의 비율



이다.

 이번 연구는 난포액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추가하면, 몸 밖에서 배양하는 

돼지 난자의 성숙을 도울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.

 이 기술을 활용해 이식용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, 우

수한 돼지의 유전적 특성을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수정란을 운

송해 이식하는 방식은 살아 있는 돼지를 직접 옮기는 것보다 운송 비용과 

질병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

 해당 기술은 2026년 8월 특허 등록(제10-0151781호)을 완료했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이경태 과장은 “이번 기

술을 바탕으로 돼지 난자와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를 

이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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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실험목적, 주요 결과 요약, 실험 디자인 및 결과해석

□ 실험목적

○ 최근 돼지 난포액 내에서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exosome의 존재가 확인되

었다. exosome은 이중지질막에 둘러싸인 소낭으로써 그 안에 RNA,

DNA, 단백질, 지질 등의 신호전달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

호를 다른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autocrine과 paracrine을 조절한다고 알려

져 있다.

○ 현재까지 소나 돼지의 난포액 내 mRNA나 miRNA 분석은 신호 물질의

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그룹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

는 돼지 난포액에서 분리된 엑소좀을 체외성숙 배양 과정에 처리하였을

때, 실제 난자 성숙율과 난자 품질(단위발생란의 발달율)에 어떤 영향을

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려 한다.

□ 주요결과 요약

○ 돼지 난자의 체외배양 성숙 배양에서 엑소좀을 제거한 난포액을 첨가하였

을 때 난자 성숙률과 단위 발생란의 배반포율이 낮아짐을 확인

○ 일반적인 돼지 난자의 체외배양 성숙 배양액(10%의 돼지 난포액 함유)에

엑소좀을 추가했을 경우, 난자 성숙률과 단위 발생란의 배반포율이 높아

짐을 확인



□ 실험 디자인 및 결과해석

(실험1)

돼지 일반 체외배양 배양액에는 일반적으로 10% 난포액이 첨가 되는데, 엑소좀

을 제거한 난포액을 사용한 경우, 엑소좀을 포함한 자연 난포액보다 성숙률과

발달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이는 엑소좀을 제거함으로서 난자의

성숙률과 발달율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, 엑소좀이 난자의

성숙률과 발달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하고 있다.



(실험2)

돼지 난자 체외배양시 엑소좀의 직접적인 처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, 500ul 배

양액에 2.2 × 106 particles(1ul)을 추가하였을 때 일반적인 체외배양 조건에 비

해 난자의 성숙률과 단위발생시의 배반포 발달율이 상승함을 확인하였다. 이는

체외배양시 엑소좀의 처리가 난자의 성숙 뿐만 아니라, 난자의 품질을 높여 그

이후의 단위발생 단계의 배반포율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

있다.


